
1. 서론

목소리가 본업이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보다

좋은 성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고 음성 트레

이닝 등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

이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을 하는 도중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하거나 오래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듯이 목소리를 관리하는 과정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 결과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된다면 부작용으로 활동을

오래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폐와 기

관지에 좋은 성분들은 찾고 직접 섭취하여 이것이 실제

폐와 기관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한 사람마다 편차

는 얼마나 심할지 등과 같은 실험을 행하고자 한다. 사실

기관지와 폐에는 좋은 보약들은 많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

서 이번 실험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용이하게 입수가 가

능하며, 몸에 해롭지 않은 과일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폐와 기관지에 좋은 5가지 성분인 ‘베

타 카로틴’, ‘루테올린’, ‘카로티노이드’, ‘사포닌’, ‘과당’이

들은 과일 5가지를 복용 전과 후로 ‘아’소리의 길이 측정,

그리고 ‘사조 속 축사’와 같은 문장을 말하고 음성을 비교

분석하여 효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를 정량적으로 이

를 규명해 내고자 한다.

2. 실험에 사용한 음성 분석 요소

폐와 기관지에 좋은 성분인 (과당, 베타카로틴, 카로티

노이드, 사포닌, 루테올린)이 들어간 과일 (사과, 배, 늙은

호박, 당근, 도라지)를 즙을 혼합하여 180ml 복용 전과 후

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실험은 복용 전 그리고 즙

을 복용하고 30분 후에 다시 측정하였다. 실험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하여 비교 분석을 행하였다. 특히 약물이나

가공된 화합물이 아닌 도라지, 늙은 호박, 배, 사과, 당근

등 과일과 채소를 이용[1]~[3]하여 실험을 하였기에 실험

에 참가한 인원들 역시 알레르기 같은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고, 약물이 아닌 건강음료에 불과한 음료를 복용하는

것으로 실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다.

3. 실험 및 고찰

아래 그림 1은 단모음 ‘아’소리를 즙을 먹기 전과 후로

효과가 좋게 나온 실험 대상자에 대한 음성분석 결과 그

림이다. 아울러 그림 2는‘사조 속 축사’문장 말하기를 즙

먹기 전과 후의 Jitter값, Shimmer값 그리고 NHR값의 차

이의 결과값에 대해 나타내었다.

그림 1. ‘아’소리 즙 먹기 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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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음성에 영향을 끼치는 몸의 구성요소 중 폐와 기관지에 좋은 성분이 첨가된 식품 5
가지를 복용하고 그 복용 전/ 후의 음성 특징을 분석하여 객관적, 정량적 수치 자료로 이것이 효능이
있는지에 대한 규명 작업을 행하고자 한다.



위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비흡연자의 ‘아’소리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값으로 복용전에는 8.197004초로 ‘아’소

리가 들리는 부분이 짧았지만 즙을 복용후 30분 후에는 3

그 값이 20.5030417초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

은 즙을 먹었을 때 목소리가 더 오래 지속력을 보여준다

고 볼 수 있다.

<표 1> ‘아’소리에 대한 실험결과 값

또한 위의 <표 1>을 봤을 때 흡연자와 비흡연자들 중

즙을 먹기 전과 후로 차이가 명료하게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중에서도 즙의 효과가 나타나

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그림 2. ‘사조 속 축사’문장 즙 먹기 전과 후

위의 그림 2는 흡연자의 ‘사조 속 축사’문장을 말한 것

으로 12명 중 좋은 결과값을 보여주었다. Jitter값과

Shimmer값 그리고 NHR값 모두 즙을 먹고 난 후 가장

좋은 값이 나왔다. Jitter값은 3.221%에서 2.047%로

Shimmer값은 1.532dB에서 1.484dB 그리고 NHR값은

0.466486에서 0.23876으로 모두 즙을 먹고 값이 좋아진 것

을 볼수 있다. 아울러 다음 <표 2>에 실험 대상자 전원에

대한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때 12명의 실험자들 중 7

명은 비흡연자이고 나머지 5명은 흡연자이다. 흡연자들 5

명에 (실험자5)를 제외한 다른 실험 대상자들 모두는

Jitter값, Shimmer값, NHR값들이 즙을 먹고 난 후에 그

값들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비흡연자들의

데이터값은 효과를 제대로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흡연자들이 폐와 기관지가 안 좋기 때

문에 폐와 기관지에 좋은 성분이 첨가된 과일들의 즙에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비흡연

자들의 값이 모두 안 좋게 나온 것은 아니다. 비흡연자들

의 Jitter값은 안 좋을 수 있지만 Shimmer값이나 NHR값

을 보면 안 좋은 것이 아닌 즉, 비흡연자들의 경우 폐와

기관지가 안 좋은 상태가 아닌 관계로 즙의 효과가 제대

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여겨진다.

<표 2> ‘사조 속 축사’문장에 대한 실험결과 값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폐와 기관지에 좋은 성분 5가지가 첨가

된 식품을 복용 전과 후로 나눠 비교분석하고 즙을 먹기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분석을 행하였다

이때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각 각 구분해서 실험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는 비흡연자인 사람들의 결과값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흡연자들의 결과값

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규명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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